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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를 날려줄 추리소설은 어떤가요? 
- 추리소설을 좋아한다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읽어보세요. -

정교한 살인수식에 도전하는 천재 물리학자의 집요한 추적이 시작된다!

히가시노 게이고 문학의 정수로 일컬어지는 추리 소설. 

이 소설은 일본 추리소설에서 흔히 보여지는 잔혹함이나 엽기 호러가 아닌 사랑과 ‘헌

신’이라는 고전적이며 낭만적인 테제를 따르고 있으며, 미로처럼 섬세하게 얽혀 예측하

기 힘든 사건 전개와 속도감을 더하는 구어체 진술로 주제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현대문학

잠재되어 있는 악의가 이길 때, 사람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이 소설은 자기 연민에 빠진 범인 노노구치의 글과, 감정이 배제된 가가 형사의 기록을 

번갈아 보여준다. 등장인물들의 기록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면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악의를 파헤친다. 인기 작가의 죽음에 얽힌 기나긴 악의의 여정을 탐구해가는 이번 작품

은 ‘범인은 누구인가’보다 ‘왜,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묻는 작가 특유의 가해자에 

대한 성찰과 그 화법이 절정을 이룬 작품이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현대문학

누구도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이중 삼중의 트릭, 스릴 만점의 심리전.

저자와 독자가 아슬아슬한 두뇌 싸움을 벌이게 되는 이 작품은 외딴 산장에 모인 여덟 

명의 남녀와 한밤중에 침입한 은행 강도범의 인질극을 그리고 있다. 잘 짜인 무대에서 

벌어지는 연극과도 같은 이 소설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반전을 담

고 있다. 초대된 손님과 2인조 은행 강도 사이에 긴장과 서스펜스가 점차 고조되는 가운

데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전개되는 대반전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재인

진실을 찾는 눈, 진심을 향한 걸음
고다이 쓰토무가 시작하는 새로운 시리즈
불에 탄 저택에서 유명 정치인과 전직 배우 부부의 시체가 발견된다. 화려한 삶을 살아
온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두 사람은 무슨 비밀을 끌어안고 있는 것일까? 고
다이 형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일본 전역을 동분서주 돌아
다닌다. 이 과정에서 그가 느낀 사소한 의심이 쌓여 마침내 사건이 품고 있던 엄청난 비
밀이 밝혀진다. 천재 캐릭터나 기상천외한 범죄 없이도 여러 번 숨을 멎게 하는 히가시
노 게이고의 매력이 더욱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북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로맨틱 미스터리. 

모든 것을 가진 듯 완벽해 보이지만 가혹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딛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

하기 위해 주위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는 한 여자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

며 지켜주는 한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일단 책을 손에 들면 한 편의 영화 

속으로 들어가듯 흡인력이 강한 이 작품은, 잘못된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줌은 물

론 소설의 재미를 새삼 깨우쳐 줄 것이다.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태동출판사


